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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추가 기획 감독 착수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업무상 횡령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②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원이 퇴사를 예고하자,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 지급하고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요로 임금상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전액불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4.14.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청은 지난 3.31.부터 문제가 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2개소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확인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감독 이후에는 지역 내 
협·단체 및 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 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청주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다.”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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